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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으로 돌아가는 길 
故郷に帰る道

여성은 존재의 고향이옵니다.
女性は存在の故郷です

여성을 사랑한다는 것은
女性を愛することは

고향을 사랑한다는 것이옵니다.
故郷を愛することです

어린이가 젖을 먹는 것은
子供が乳を飲むことは

살기 위해서이며
生きるためであり

어른이 젖을 먹는 것은
大人が乳を飲むのは

고향이 그립기 때문이옵니다.
故郷が懐かしいためです

인간은 아무런 이유 없이, 언제나
人間は、何の理由もなく、いつも

고향으로 돌아가려 하고 있는 것이옵니다.
故郷に帰ろうとします

- 조병화의 시 <여성>(전문)에서 -
- チョ・ビョンファの詩＜女性＞（前文）より -

* 이유가 없습니다.
* 理由は有りません

여자가 있는 곳이 고향입니다.
女性がいるところが故郷です

여자의 꽃, 어머니가 계시는 곳이 본향입니다.
女性の花、母がいるところが本郷です

어머니의 품이 그리워서, 어머니의 젖이 그리워,
母の胸がなつかしく、母の乳が懐かしく

어머니의 젖가슴에 얼굴을 묻고 잠들고 싶어
母の胸に顔をうずめて眠りたく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いま故郷へ帰っています

젖  
[명사] 乳。
<1> [명사] 母乳;乳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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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향 [本鄕]  
[명사] 本郷。
<1> [명사] 生まれた故郷。
품2  
<1> [명사] 上衣の胸幅;身幅。
<2> [명사] 胸と衣服との間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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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사람 
そばにいる人

우리가 터득해야 할 
私たちが会得しなければならない

사랑의 기술 중 하나는 가까운 사람을 
愛の技術のひとつはそばにいる人を

사랑하는 기술입니다. 인생의 큰 기쁨도, 큰 아픔도
愛する技術です。人生の大きな喜びも、大きな痛みも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 다가옵니다. 우리를 세우는 사람도, 
そばにいる人たちを通して近づいてきます。私たちを立てる人も

우리를 무너뜨리는 사람도 가까운 데 있습니다. 
私たちを倒す人も近くにいます。

멀리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쓰러뜨리는 것이 
遠くにいる人たちが私たちを倒すことは

아닙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できません。遠くにいる人たちが私たちを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偉大にしてくれることは有りません

우리를 쓰러뜨리는 사람도,
私たちを倒す人も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는 사람도 
私たちを偉大にしてくれる人も

모두 가까운데 있습니다.
すべてそばにいます

- 강준민의《기쁨의 영성》중에서 -
- カン・ジュンミンの<喜びの瞑想>より -

* 가까운 사람이
* そばにいる人が

때론 천국도 되고 지옥도 됩니다.
たまには天国にもなり、地獄にもなります

상처와 치유, 행복과 불행이 그 안에 있습니다.
傷と治癒、幸せと不幸がその中にあります

가까운 사람이 보낸 눈빛 하나에 하늘을 날기도 하고
そばにいる人が送った目の輝きひとつに、空を飛んだり

그가 던진 말 한마디에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彼が投げた言葉ひとつに奈落に落ちたりもし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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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사람끼리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そばにいる人同士心を尽くして愛し

늘 웃으며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ずっと笑いながら生きることが幸せです。

- 추석 잘 보내셨는지요 -
- 旧正月よく過ごされましたか -

유례없는 물난리에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前例のない洪水に困難はありませんでしたか？

피해를 입은 아침편지 가족 여러분께는 마음으로나마
被害を受けた朝の手紙の皆様に、心から

심심한 위로와 응원의 에너지를 보내드립니다.
慰労と応援のエネルギーを送ります。

옹달샘에도 큰 비가 내렸고
”小さな泉”にも大きな雨が降って

건물 지하에 비가 새는 곳이 있어서
建物の地価に雨が流れるところがあって

저와 아침지기들도 추석날 새벽부터 고생을 좀 했습니다.
私と朝の番の人たちも、旧正月夜明けから、苦労をちょっとしました

아무쪼록 힘내시고
くれぐれも力を出して

모두들 무고하시길 빕니다.
皆さんの平穏を祈ります。

오늘도 많이 웃으세요.
今日もたくさん笑ってください

충주 '깊은산속 옹달샘'에서...
忠州’深い山中の小さな泉’より

터ː득 [攄得]  
[명사·하다형 타동사] 会得;体得。
눈-빛1  
<1> [명사] 目の色;目つき;目に現れている気配。
<2> [명사] 目の輝き;眼光。
던지다  
<1> [타동사] (物を腕の力で遠くへ)投げ飛ばす;投げる;ほうる。
<2> [타동사] 体をほうり出す。
유ː례-없다 [類例-]  
[형용사] 類例がない;類いがない。
물-난ː리 [─亂離]  
<1> [명사] (大水などによる)洪水;水害;水難。
<2> [명사] (水不足などで)争って水を得ようとすること;水騒動。
새ː다1  
<1> [자동사] (すき間·穴から)漏れる;流れ出る。
<2> [자동사] (会合·群衆などから)そっと抜け出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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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기2  
<접미사> 番人の意を表わす語：…守り;番。
아ː무쪼록  
[부사] なにとぞ;ぜひとも;どうか;くれぐれも。
무고 [無故]  
<1> [명사·하다형 형용사] 何等の縁故もないこと。
<2> [명사·하다형 형용사] 事故が無く平穏であること;無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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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토요일엔 독자가 쓴 아침편지를 배달해드립니다.
毎週土曜日には、読者が書いた朝の手紙を配達いたします。

오늘은 박남석님께서 보내주신 아침편지 입니다.
今日は、パク・ナムソクさまから、送っていただいた朝の手紙です。

내일이면 오늘 되는 우리의 내일 
明日が今日になる私たちの明日

꽃이 진 자리마다 열매가 익어가네
花が散った場所ごとに、身が熟していく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도 익어가네
時間が流れるたび私たちも熟していく

익어가는 날들은 행복하여라
熟していく日々は幸せであるように

말이 필요 없는 조용한 기도 
言うまでもない尊い祈り

가을엔 너도 나도 익어서 사랑이 되네 
秋にはあなたも、私も熟す愛になる

- 이해인 시 <익어가는 가을> 중에서 -
- イ・ヘインの詩<熟していく秋>より -

* 손 내밀면 닿을 것 같은 
* 手を伸ばせば触れるような

가을 하늘이 높디높습니다. 가을비가 쏟아진 
秋の空が高くなります。秋雨が降り注いだ

계곡엔 넘치는 물이 물보라를 치며 흘러내립니다.  
渓谷には、あふれる水がしぶきを上げて流れていきます

여름 내내 해님의 시선을 따르던 해바라기가 멀쑥이 서 있습니다. 
夏にずっとお天道様の視線に従っていたひまわりがすっきり立っています

산이 높으면 구름도 잠시 쉬어간다는데...
山が高ければ、雲もすこし休んでいけるが…

세월은 마루 넘은 수레바퀴가 굴러 내리 듯합니다.  
年月は、頂をこえ車輪が転がって降りるようです

그렇습니다. 
そうです。

 내일이면 오늘 되는 우리의 내일입니다. 
明日が今日になる私たちの明日です。

쏟아-지다  
<1> [자동사] (一度に多く)こぼれ落ちる;こぼれる;降り注ぐ;ほとばしる。

ページ(1)



20100925.txt
<2> [자동사] (一度に多く)群がり来る;生じる;出てくる。
물보라(가) 치다  
《관용구》 しぶきをあげる;水煙をあげる。
해님   お日様
내ː내  
[부사] 始めから終わりまで;ずっと常に。
멀쑥-하다  
<1> ｛형용사·여 불규칙활용｝ さっぱりしている;すっきりしている。
<2> ｛형용사·여 불규칙활용｝ (背が)いやに高い;ひょろ長い。〔작은말〕말쑥하다
마루2  
<1> [명사] 山の背, または屋根の頂。
<2> [명사] 物事の最盛期;絶頂;やま。
수레-바퀴  
[명사] 車輪。
굴ː러-가다  
[자동사] 転がって行く;転が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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